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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WTO 소그룹 내 진행 중인 코로나-19 관련 의료물품 관세·

수출규제 철폐 논의에서 정부는 대외적으로 반대 입장을

표명한 바 없음 (한국일보 12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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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WTO차원의
효과적 대응을 위해 EU 등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공조 방안을
모색 중임.

◇ 12.11일 한국일보 <[단독] WTO “코로나 의료물품 관세 없애자”...
우리 정부는 ‘반대’, 왜?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상품에 대한 WTO의 관세

철폐 추진 및 수출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거부감을 표시

ㅇ 정부의 전세계적 ‘K-방역’ 홍보에도 글로벌 가치보다 국내 기업

이익을 먼저 고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WTO 내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오타와 그룹은 코로나19 및 향후

발생 가능한 유사 글로벌 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

관세·비관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.

ㅇ 우리 정부는 EU 등 오타와 그룹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

공조 방안을 모색하고, 전체 WTO 차원의 공론화를 논의 중으로

기사에서 언급한 한국의 반대 표명은 사실과 다름.

※ 문의: (산업부) 배준형세계무역기구과장(044-203-5920) / 윤지영사무관(044-203-5929)


